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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실

02-784-9820

황명선 의원“월세 세액공제, 부처 간 협력 통해 

납세자 편익 제고해야”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귀속연도 기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261만여명 추정… 신청자는 58만여명
- 황명선 의원, “제출서류 디지털화하는 등 행정개선 통해 월세세액공제 활성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월세 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공제제도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입되었다.

 황명선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

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2019년도(귀속연도 기준)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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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2021년도 기준 58만 명으로 18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월세 세

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9년 231만명에서 2021년 기준 

261만명으로 증가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를 이용률로 환산하면 2019년 17.29%에서 2021

년 22.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대상자들 중 20% 수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

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

전에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디지털화하는 행정개선 노

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복지세정과 납세자를 보듬는 세정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최대한 많은 국민이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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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주요 통계자료(국정감사PPT 화면)


